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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상 초유의 ‘대통령 탄핵’으로 빚어진 한국의 정치 및 사회상은 분열과 대결, 혼

돈과 갈등의 극을 달리고 있고 직권을 정지 당한 노무현 대통령은 몇해 전 동인문

학상을 받은 작가 김훈의 이순신 소설<칼의 노래>를 펴들었다는 보도가 전해진다. 

모든 이순신 문헌의 원전이라 할 수 있는 <난중일기> 번역자중의 한 사람인 이석

호 교수는 그의 서문에 “그 열렬한 애국심, 드높은 효성, 그 묵묵하면서도 은연한 

동지애, 공정한 처사, 신출귀몰한 작전 등 온갖 열과 성이…. 그러므로 이순신, 그

는 한갓 무장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구국의 영웅이요, 우리 강토의 성벽이요, 

우리역사의 등불이다…나 혼자 읽고 감탄하기에는 너무도 값진 것 같이 생각되어 

번역을 결심했다”고 쓰고 있다.  

이순신이 활약한 명종 선조 임금의 시대는 이씨 조선 오백년 중 이익과 정권욕을 

앞세운 사색당파싸움이 극 

에 달한 혼돈의 시기였을 뿐 아니라 대규모 왜적의 침입을 받아 나라가 초토화되

는 전례 없는 국난의 시기였다. 

이와 같이 지극히 어려운 시기에 이순신은 살신호국, 멸사공정의 찬란한 공직자상

을 몸소 본보여 후세의 절대적 추앙과 끝없는 숭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. 

그러면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의 우리들 모습은 어떠한가. 이름만 달라졌

지 어쩌면 그렇게도 똑 같은 판박이 아귀다툼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일까. 이 끝없

는 폐습의 특효 처방은 바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던 이순신 따라 배우기 라고 

생각된다. 우리가 너나 없이 <난중일기>를 읽어 그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공의 참

모습을 다소라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고 공명정대한 공직자 지도

자상의 확립도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. 

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교과 과정에 <난중일기>를 읽고 독후감 쓰기나 토론을 포

함시킨다면 도의, 사회, 역사교육 효과는 물론 오늘날 한국교육에서 실종된 인성교

육의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. 

역사를 회고하여, 오늘에 참고하고 또 미래를 밝히는 책임은 바로 우리의 몫인 것

이다. 그래서 한국인의 민족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<난중일기>는 시간이 남아 

펼쳐 드는 소일거리가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가 읽어야 할 필독서인 것이다.  

 


